
소통과 참여로

안전보건문화를
꽃피웁시다

노동자와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보건인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

年)에도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보건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일터로 갔던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

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등 새로운 법과 제도

는 여전히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노동시장 고령화, 안전보건 양극화, 정신건강 등 새로운 과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자기규율 위험성평가가 시행 3년 차에 접

어듭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고,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도 2년 차에 접어듭니

다. 인력도 없고 재원도 부족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특수건강

진단·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2025년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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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문화 확산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현장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에 가장 가깝고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의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소통과 참여는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

제가 될 것입니다.

안전보건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안

전보건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작든 크든, 내국인이

든 외국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현장 곳

곳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맏형’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25년에도 안전

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

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과 분석의 과학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에 역점을 두고 안전보건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

습니다.

노동자, 사업주, 안전보건인 여러분.

지난 시기 우리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더디지만 꿋꿋하게 안전보건

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도

전합시다.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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